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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츄리인형

덥수룩한 머리에 올이 풀린 셔츠를 입고 신발조차

제대로신지못한 왠지지저분해보이지만어딘가모

르게정이가는인형들이옹기종기모여있다 시골스

럽게 생긴 이 아이들은 컨츄리 인형이라고 불리는

수공예인형들이다

컨츄리 인형(country doll)은 헝겊인형에서 나온

말로 원조는미국으로알려져있다 2차 세계대전당

시어려웠던시절마땅히가지고놀것이없는아이들

을위해부모가남은천으로인형을만들어준것에서

시작됐다고 전해진다 다양한 자투리 천을이용해특

별한 규칙이 없이 아기자기함도없이 만드는것이 컨

츄리인형의매력이다

공예가 김상미(41)씨가 운영하는 신이의핸드메이

드 공방에는김씨가만들어놓은컨츄리인형들이가

득하다 반짝반짝두눈을빛내고있는귀여운아이부

터얼굴에점하나가겨우박혀저게눈이겠거니싶은

빈티지하게자란듯한아이까지손으로아기자기하게

꾸며놓은인형수십개가가지런히놓여있다

컨츄리 인형은 대충 만들어

놓은 듯한 게 매력이에요 하지

만 일본을 통해 우리나라로 넘

어온컨츄리인형은아기자기한

스타일이 주를 이루죠 꾸깃꾸

깃한 천에 대충 만들어진 시골

스러운 스타일보다는만화같은

예쁜 얼굴을 선호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더 맞나

보더라구요 하지만 지금도 컨츄리인형을 만드는 전

문가들은 못나보이고 촌스러운 스타일을 더 좋아한

답니다

컨츄리인형은광목천으로탄생한인형이지만여러

가지표정과옷으로다양하게표현할수있다하얀광

목천에커피나홍차등으로염색을하는데염색의농

도에따라다양한인종의인형을 솜의두께로귀엽거

나빈티지한모습을연출할수있다단추로눈을표현

하기도 하고 물감으로가볍게 점을 찍어 나타낼 수도

있다 어린아이들에게 선물하기도 하지만 성인들이

취미로 모으기도 한다 손이 많이 가는 작품이다보니

가격은대체로비싸게팔린다

갖고 싶지만 구입하기에는 비싼 이유로 공방에는

직접컨츄리인형만드는법을배우러오는사람들도

많다 컨츄리인형초보자들을위해김씨가인형만드

는법을알려주기로했다

하얀광목에먼저인형도안을그린다 다리가길거

나 팔이 긴 아이들까지 원하는대로 그릴 수 있다 그

림을그린후에는도안을여유있게잘라주고솜을채

워놓을 수 있는 공간을 제외하고 손바느질로 꼬매준

다

솜을채워넣는공정이중요하다 솜이뭉치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금씩 뜯어서 몸통 형태를 잡으면서

꼼꼼하게 넣어주도록 한다 귀여운 인형은 통통하고

둥글게 다소빈티지한인형은조금더납작하게솜을

채워주면된다

솜으로채운후원단염색을하는데홍차나커피원

액을물에희석한다음붓을이용해은은하게칠해준

다까만색의인형들은진하게표현할수도있다꾸깃

꾸깃지저분한인형을원할경우도안을그리기전염

색물에담궜다빼는식으로표현할수도있다

바디가완성되면 옷을만들어준다 맞춤복형식으

로인형형태에맞춰재단해야입히는데수월하다 스

타일에따라 시접을하지않고올이풀리도록두기도

하고예쁜 레이스를달아주기도한다 신발은 천이나

가죽으로 만들어 신기거나 물감으로 신발을 그린 후

실로신발끈을표현할수도있다 머리는털실을이용

해곱슬머리나땋은머리로표현할수있다 마지막으

로표정을그려넣고신발이나가방핀등소품을달아

준다인형이완성되면이름을지어준다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못나고촌스러운스타일이매력이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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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의핸드메이드 공방 운영김상미씨

손이 많이가는작품이라가격비싸배우러많이와요

도안그리고 솜 채우고 옷 입히고 소품 달아주고

인형이완성되면예쁜 이름도지어줘요

은암미술관은 210일 MEDIA X

FILE을 주제로 예술골목 계림창작촌

레지던스 제1기 입주작가 결과보고전을

연다

전시에는 나사박 신도원 펑크파마 등

이지난 3개월간레지던스공간에서창작

한 작품과 주민참여 커뮤니티 아트 프로

그램결과물들을전시한다

나사박은고(故) 백남준화백을오마주

한 작품을 보여준다 최근 이슈가 된 백

화백 작품의 고장과 이에 따른 복원논란

에대한작가의생각을모니터를쌓아만

든 비디오 조각 작품들과 타원형으로 제

작된 수제 스크린 내부에 프로젝터를 설

치해보여준다

미디어아티스트인신도원은오픈스튜

디오 기간 동안 진행하였던 주민참여 커

뮤니티 아트프로젝트의 결과물에 다시

페인팅작업을 한 작품을 설치한다 또

다수의 비디오 영상작업도 함께 선보인

다

행위예술가인 펑크파마는 스튜디오에

서 관객들과 함께 제작한 먹드로잉 작품

들과 퍼포먼스 작업의 결과물들을 전시

한다 문의 0622315299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나사박 작 백남준을 기리며

민중미술화가김화순씨가 28일무등

갤러리에서 천개의바람이불어를 주제

로첫번째개인전을갖는다

김씨는 1980년대 말 대학에 입학한 뒤

미술패에서 걸개그림과 벽화 등을 제작

하며 민중미술 활동을 해왔다 이후에도

미술은 사람에게 가까이 가야 한다 미

술은 아픈 사람에게 희망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사람 사는 현장에서 활

동해왔다

이번전시에서는밭고랑을짓이기며내

려오는여성을표현한 천개의바람이불

어뿐만 아니라 팽목항에서 아버지 삼

열씨는우릴보고웃는다 등세월호참사

를다시한번생각해볼수있는작품들이

전시된다또노동자들의생존권투쟁 위

안부 할머니 오월 광주 등 우리의 삶 역

사 현실을담은작품들도함께선보인다

전시 작품들은 인간의 존엄과 생명보

다자본의가치가우선시되는현실의사

회를 신랄하게 꼬집는다 한편으로는 모

두가 꿈꾸는 행복한 대동세상을 염원하

기도한다

전시와함께오는 4일 오후 6시에는세

월호가족과광주예술인이함께하는토크

콘서트가 전시장에서 열린다 문의 062

2362520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김화순 작 천개의 바람이 불어

천개의바람이불어

민중미술화가김화순개인전 28일 무등갤러리

예술골목계림창작촌

레지던스제1기 입주작가결과보고전

210일 은암미술관

핸드메이드 공예가 김상미씨가 컨츄리 인형 우리들은 1학년 철수와 영희와 함께 환하게 웃고

있다


